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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전남 여수시 추가 선정

-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공모 결과, 전남 여수시 선정
-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중심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모델 제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9일(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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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국내 해양관광 명소 조성, 여가수단 확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연안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기회 마련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 지역의 고유매력과 민간투자를 통해 관광객이 방문·증가하고,
이를 모멘텀으로 지역의 투자, 발전이 지속되고 도시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추진

ㅇ (사업위치)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

ㅇ (사업규모) 총 1조 원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자 8,000억 원)

ㅇ (사업방식) 구역 전체를 신규 조성(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역을
지정하되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신규시설 도입

- 신규시설 도입은 민간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하고, 민간투자만
으로는 부족한 지역매력 특화 등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추진

- 민간투자와 정부·지자체 지원을 지정된 구역(기존 자원 보유)에
집중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능이 집적화된 단지로 발전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도 >

사업지구 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지구+연계지구)



참고 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예시도


